
염색물의 산소계 표백제에 의한 변색 

염색된 섬유제품의 취급요령을 표시하는 그림에는 염소계 표백과 산소계 

표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그림이 있다. 

최근 데님제품에는 산소계 표백제로 탈색이나 퇴색(退色)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류의 사고에서 공통된 점은 염색물에서 망간이 검출된다는 사

실이다. 염색물에 존재하는 망간과 같은 금속은 과산화수소나 과산화나트륨 

등의 산소계 표백제를 촉매작용을 하여 표백제를 매우 활성화시킨다.  

일본에서는 2003년에 “데님 변색가공 진즈”의 실용신안특허가 출원되어, 

2004년 4월에 등록되었는데, 청색의 데님을 타닌산이 들어 있는 수용액과 망

간·이온이 들어 있는 수용액에 연속하여 침지처리함으로써, 황색기가 도는 

다색계통이나, 녹색계통으로 청색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다. 

요즘 과망간산칼륨이 섬유에 남아 있는 데님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

는 것 같다. 이 과망간산칼륨이 산소계 표백제가 들어 있는 세제를 만나도 

산성이면 문제가 안되는데, 일반적으로 과산화수소수 등은 산성으로 조정되

어 잇는 상태가 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망간이 들어 있는데 불안정한 상

태가 되면, 과산화수소는 매우 활성화되면서 그 결과 염색물이 탈색하거나 

퇴색하게 된다. 

이제까지 염소계 표백제는 염색이 크게 손상을 받아도, 산소계 표백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던 염색물도 세탁할 때 색상이 손상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섬유의 염료가 망간과 이온결합 되어 있는 경우, 충분히 수세를 잘 해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이므로, 과산화수소가 심하게 활성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속원자와 염료분자가 결합된 아조익염료 등의 금속착염염료의 염색물은 

대체로 산소계 표백제로는 탈색되거나 변색되지 않는다. 여기 소개한 “망간

을 사용한 기술”도 섬유제품에 남아 있는 망간을 제거하면 손쉽게 데님제품

의 색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